
해마다 성탄절이면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경

배합니다. “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.”(요한 14,27)는 그분의 말

씀을 되새기며 이 땅에 자비와 평화가 가득하기를 빕니다. 

평화는 믿음과 사랑으로 이웃과 함께하는 이들에게 하느

님이 주시는 고귀한 선물입니다. 그리고 그 평화는 주님의 

섭리를 따르려는 인간의 의지이며 실천입니다. 영화 <메리 

크리스마스>는 그것을 보여줍니다.

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1914년 프랑스 북부 전선. 불과 

100m 거리를 두고 독일 군대와 프랑스, 스코틀

랜드 군대가 서로 총부리를 겨누고 있습니다. 

하루에도 몇 번씩 벌어지는 전투로 젊은 생명들

이 무참히 쓰러집니다.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공

포와 불안,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절망과 고통의 

신음 소리가 이어지는 그곳에도 크리스마스는 

찾아옵니다. 

독일군에 성탄 트리가 전달되고, 성악가인 

장교 슈프링크는 황제의 특혜로 면회를 와서, 후방으로 가

자는 아내 안나에게 “오늘 밤만은 동지들을 위해 노래하고 

싶다.”고 말합니다. 때마침 스코틀랜드 병사들이 <고향을 

꿈꾸네>를 합창하고, 그 노래가 끝나자  슈프링크가 어느 

병사의 하모니카 연주에 맞춰 <고요한 밤 거룩한 밤>을 부

르면서 전쟁터에 ‘기적’이 일어납니다. “우리 크리스마스이

브 하루 동안만 휴전합시다.”  

독창은 합창이 되고, 독일군의 성탄 트리가 참호 밖에 세

워지자, 병사들은 총을 놓고 걸어 나와 한자리에 모입니다. 

스코틀랜드의 의무병으로 참전한 팔머 신부의 백파이프 연

주에 독일 병사들이 <어서 가 경배하세>를 부르고, 안나의 

<아베마리아> 열창에 프랑스와 스코틀랜드 병사들은 눈물

을 흘립니다. 

언어가 달라도 샴페인과 포도주를 나눠 마시고, 초콜릿

과 담배를 건네주고, 지갑에 간직한 아내의 사진을 서로 보

여주고, 카드놀이를 하면서 그들은 적이 아닌 ‘서로 마음을 

함께 하는 이웃’이 됩니다. 미사를 집전한 팔머 신부는 강

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. “오늘 밤 우리는 한겨울에 불가로 

끌리듯 제단으로 왔습니다. 어쩌면 함께 있기 위해, 어쩌면 

전쟁을 잊기 위해.” 

그들의 성탄절 기적은 하루 더 이어집니다. 세 나라 병

사들은 들판에 버려두었던 동료들의 시신을 모

두 거두어 묻어주고, 후방에서의 포격을 서로 

알려주고는 함께 참호로 피해 목숨을 지켜줍니

다. 각자 자리로 돌아갈 때 <올드 랭 사인>을 

부르고 서로가 살아남길 진심으로 바랍니다. 

그러니 더 이상 총부리를 겨눌 수가 없습니다. 

그러나 증오와 적대감을 부추기며 그들을 전쟁

터로 내몬 자들은 그 ‘평화’를 적군과 놀아난 반

역으로 규정해 팔머 신부를 쫓아내고, 독일군 부대는 해산

됩니다. 그래도 그들은 그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. 

팔머 신부는 ‘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생애 가장 중요한 미사

로 인도하셨다.’고 믿고, 독일 병사들은 참혹한 러시아 전

선으로 가는 열차 안에서 애잔하게 스코틀랜드의 <고향을 

꿈꾸네>를 콧노래로 부릅니다.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. 

1914년 겨울, 독일 점령하의 벨기에 이프레스 지역에서 있

었던 실화입니다. 그날의 ‘기적’을 만든 군인들은 계속된 전

쟁에서 대부분 목숨을 잃었습니다. 주님이 주시려는 평화

는 성탄절 하루가 결코 아닐 것입니다. 이 땅에 어떤 전쟁

도 영원히 사라져, 인간, 나아가 모든 생명체가 언제나 공

존의 기쁨을 누리는 평화를 빕니다. 메리 크리스마스!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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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화 ‘메리 크리스마스’

영원히 멈추게 하소서!


